
연세대, 토양 박테리아서 면역억제물질 분리

연세대 이상규 교수가 장기이식시 거부반응을 차단할 수 있는 면역억제물질을 토양 박테리아에서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인터넷판이 7월29일 보도했다.

이상규 교수는 회보 인터넷판에 실린 연구보고서에서 면역체계에서 T세포에 의한 면역반응만을 억제하고

다른 면역세포들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면역억제물질 타우토미세틴(TMC)을 토양 박테리아에서 분리

해 냈다고 밝혔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식 장기 등 외부로부터 들어왔다고 생각되는 모든 물질을 공격

하며, 특히 이식된 장기는 외부침입 물질을 공격·파괴하는 핵심적인 면역세포인 T세포가 즉각적인 면역반응

을 나타내게 된다.

T세포의 반응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이식 환자는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강력 면역억제제를 투여받아야 하며,

이 때문에 바이러스 질환이나 기타 감염에 취약하게 되고 간-신장 독성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기도 한다.

TMC는 그러나 가장 바람직하게 T세포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사이클로스포린 보다 부작용이 훨씬 적고 이

식환자에 대한 보호효과가 크다.

이상규 교수는 심장을 이식받은 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물실험에서 TMC를 투여한 쥐들이 사이클로스포

린을 주입한 쥐들에 비해 생존율이 높고 다른 장기들에 대한 손상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발물질이 인간에게 안전한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이식환자들에게 실용화되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TMC는 사이클로스포린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 100배나 낮은 단위로 투여해도 T세포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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